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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을� 분석하는� 데에는� 작품이� 드러내는� 형식이나�,� 내용�,� 역사�,� 작가의� 내적� 상황�,�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작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방법도� 작품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된다�.� 이를테면� 동생� 테오와의� 편지� 등� 문헌자료� 등을� 통해�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작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러하다�.� 최혜윤� 작가의� 작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작업� 자체의� 분석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작가의� 경우� 작가로서의� 이력이� 이른� 나이에� 시작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작가가� 아닌� 인간� 최혜윤의� 삶은� 스펙터클하다�.� 어렸을� 때부터� 화가의� 꿈을� 꾸었지만�,� 삶의� 무게는� 작가로� 

하여금� 직장인의� 삶으로� 이끌었다�.� 공간연출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광고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외� 파견� 

근무도� 하고� 대학교에� 출강도� 했으며� 이후� 대학교의� 기술지주회사에� 재직하면서� 화가의� 꿈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 꿈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 켠에서� 계속� 피어� 올랐고�,� 결국� 작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2�0�1�7년� 붓을� 잡기로� 한다�.� �1�)

작가가� 처음으로� 주목한� 작품은� �<동궐도�>였다�.�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는� 경복궁� 동쪽의�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鳥瞰�)의� 방식으로� 그린� 기록화다�.� 단색의� 먹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문인화와는� 

달리� 선명한� 색채를� 통한� 기록화의� 화풍이� 작가에게는� 동시대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이렇듯�,� 

전통� 회화� 중� 채색화�,� 이른바� 선명한� 색채로� 그린� 진채화에� ‘꽂힌’� 작가는� 나아가� �<동궐도�>를� 모사�(模寫

�)해� 보고자� 했다�.� 전통회화를� 가르쳐주는� 대학교의� 취미반에� 등록을� 하고� 도구나� 기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러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식은� 작가에게� 맞지� 않았다�.� 사실� 나이가� 들고� 무엇인가를� 배울� 때�,� 

기초부터� 배우는� 방식보다는� 하나의� 대상을� 마스터� 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최혜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갔다�.� �<동궐도�>� 모사를� 통해� 채색화의� 방법을� 배워나간� 것이다�.� 본래� 크기의� �3분의� �1� 

크기로� 모사한� 이� 작품은� �2�0�1�7년� 개최한� 제�1회�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전통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반짝인다

류동현� 미술� 비평



이후� 작가는� 본격적으로� 작업� 세계에� 발을� 디딘다�.� 전업작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늦었지만�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는� 곧바로� 초상화� 작업을� 의뢰� 받았다�.� 같은� 해� 제작한� �<우보� 초상�>은� 전통� 

채색화의� 방식을� 따르면서� 세밀하게� 제작한� 역작이다�.� 특히� 인물의� 뒤에� 위치한� 지구의나� 바닥의� 카펫은� 

흡사�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속에� 묘사된� 오브제처럼� 세밀함을� 드러낸다�.� 

최혜윤의� 작업은� 전통� 채색화의� 기법을� 따르지만�,� 동시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는� 작가가� 이른바� 

오서독스�(�o�r�t�h�o�d�o�x�)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미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사진가인� 데이비드� 라샤펠의� �2�0�1�1년� 작인� �<�E�a�r�t�h� �L�a�u�g�h�s� �i�n� �F�l�o�w�e�r�s�>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물화� 

시리즈’는� 화려한� 꽃�,� 오브제와� 더불어� 짙은� 파란� 색의� 배경�,� 흡사� 안나� 수이�(�A�n�n�a� �S�u�i�)의� 디자인을� 차용한� 

듯한� 액자와� 어울려� 동양적� 정서와� 서양적� 감성이� 작품� 속에� 혼재한다�.� 최혜윤의� 회화는� 전통적인� 

화조화와는� 다르지만�,� 동양화� 속에� 내재한� 생명이나� 자연미�,� 복을� 기원하는� 의미와� �1�6세기� 서양에서� 발달한� 

바니타스�(�v�a�n�i�t�a�s�)� 그림이� 지니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즉� ‘죽음� 앞의� 

겸손’이라는� 상반된� 의미가� 혼재해� 있는� 기묘한� 감성을� 뿜어낸다�.� 

과거부터� 꽃을� 화려함과� 개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좋아했던� 작가는� 이후� 꽃들로만� 이루어진� ‘부케� 

시리즈’로� 나아갔다�.� ‘정물화� 시리즈’에서� 발전한� ‘부케� 시리즈’는� 파란� 색� 배경에서� 나아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좀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이� 도드라진다�.� 이에� 비해� 다음� 시리즈로� 선보인� ‘담쟁이� 

시리즈’는� 이전� 시리즈의� 개성과� 화려함보다는� 생명과� 조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한다�.� 벽이라는� 

삶을� 서로� 도와가며� 기어오르는� 담쟁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반추한다�.

�2�0�2�1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일호에서� 열리는� 최혜윤의� 개인전� �<화합�>� 전시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작업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

시도�>�,� �2�0�2�0년� 개최한�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분에서� 입상한� �<풍요�>를� 비롯해� �<변함없는�>�,� �<

고마움�>�,� �<새로운� 시작�>의� ‘정물화� 시리즈’�,� �<행운�>�,� �<믿음�>�,� �<부귀�>�,� �<정열�>� 등� 구복과� 기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케� 시리즈’�,�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담쟁이� 시리즈’� 등� 작가의� 

‘식물’�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화합’이라는� 전시� 제목이� 작가의� 작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합’은� 작가의� 삶에서� 일상과� 작업이� 만나고�,� 작가의� 작업� 속에� 동양과� 

서양이� 혼재하고�,� 삶의� 여러� 관계가� 어우러진�,� 사전적� 의미의�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和合’일� 수도�,� 

꽃이라는� 대상에� 천착하는� ‘花合’일� 수도�,� 이� 모든� 것이� 화학적으로� 섞여� 새로운� 방향을� 드러내는� ‘化

合’일� 수도� 있다�.� 결국� 한글로� 쓴� ‘화합’이라는� 제목을� 통해� 인생과� 작업�,�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의� 

양가적� 의미와� 작업에� 대한� 특이점�,�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지�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한성대� 대학원� 회화과에� 진학해� 더욱� 전문적인� 작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최혜윤의� 작업은� 

더욱�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보인다�.� ‘식물’� 시리즈에서� 나아갈� 작업의� 발전에는� 이미� 구축한� 삶의� 경륜�,� 

자신만의� 취향�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혜윤� 작업이� 드러내는� 작업의�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혜윤� 작업에서� 재료는� 

채색화라는� 작품의� 형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작업의� 주제를� 드러내는� 주요� 요소로도� 이용이� 된다�.� 

비단이나� 금박� 등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화려함과� 깨끗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담쟁이� 시리즈’에서� 선보인� 화면� 바탕의� 벽을� 표현한� 금박은� 삶이� 소중하다는� 일종의� 은유다�.� 전통� 

채색화에서� 석채는� 다양한� 광물에서� 색을� 얻는다�.� 가루로� 이루어진� 석채로� 비단이나�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하나하나의� 가루에서� 빛을� 발한다�.� 과거� 직장인의� 각박한� 삶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발견한� 

작가는� 어느� 날� 길을� 걸으며�,� 세상을� 느끼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한다�.� �2�)� 주위를� 넓게�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석채도� 마찬가지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석채� 가루가� 

모여� 하나의� 형상이� 되고�,� 내용을� 드러낸다�.� 그리고� 빛을� 발한다�.� 즉�,� 작가는� 이러한� 형상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석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형상을� 이루는� 사소한� 매체이지만�,� 이들이� 

모여�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렇듯� 세상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빛이� 난다고� 말이다�.

�N�P�C라는� 단어가� 있다�.� ‘�N�o�n�-�P�l�a�y�e�r� �C�h�a�r�a�c�t�e�r’라는� 단어의� 줄임말인� 이� 단어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용어사전에� 따르면�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플레이어에게�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를� 뜻한다�.� 주요� 인물이� 아니지만�,� 게임� 속� 세계가�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세계의� 뉴스를� 장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주목받지� 못하는� 이른바�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숨은� 주인공들일� 게다�.� 근래� 공개한� 영화� �<프리� 가이�>는� 이러한� �N�P�C가� 주인공이� 되어� 게임� 

세계를� 뒤바꿔� 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사소함’에� 주목하고� 있다�.� 

최혜윤이� 작업을� 통해�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한� 바로� 이� 지점이다�.�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 꽃과� 담쟁이�,� 작업을� 통해�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반짝인다고� 말이다�.� 

주

�1�)� �2�0�2�1년� �1�0월� �2�2일� 작가와의� 인터뷰� 중에서� � � � 



나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누구도�(인생을� 견딘� 또는� 견디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헌정하는� 작품으로� 직관적� 이미지가� 강조된�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그림이� 인생을� 견딘/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만끽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겨울

작� 가� 노� 트

최� 혜� 윤



� � � � � 작업배경�:

인생을� 통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마음의� 지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느� 순간�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잊고� 지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유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그� 

동안� 지탱해오던� 개인적�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개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고통은� 스스로� 감당하며� 버티기가� 힘들었지만�,� 이윽고�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개인적� 

가치관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다�.�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보다는� 인생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넓어졌고� 삶에� 대한� 겸손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 

� � � � 소재에� 따른� 두� 가지의� 작업� 시리즈� �:

첫� 번째� ‘화조화’� 시리즈는� 기쁨과� 환희를� 담아� 선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꽃� 소재로� 작업하였다�.� 

특히� 깨끗함과� 다양한� 색감을� 품은� 꽃들은�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좋은� 소재였다�.� 

또한� 꽃�(개개인의� ‘개성’�)의� 화려함을� 표현함에있어� 가공없는� 원색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개성’의� 

찬란함을� 극대화� 하였다�.

두� 번째� 담쟁이를� 소재로� 작업한� 시리즈는� 작은� 벽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여린� 담쟁이들의� 

‘생명력’과� ‘인생’을� 표현한� 것으로�,� ‘벽’을� 우리가� 부여� 받은� ‘삶’으로� 비유한다면� 그� ‘삶’을� 

‘금’재료로� 사용하여� 고귀한� 선물임을� 나타냈고�,� 그� 위를� 각� 인생의� 인연들과� 함께� 얽히고설키어� 

올라가는� 여정을� ‘담쟁이’� 소재로� 묘사하였다�.

� � � � � 재료� �:

나의� 작업에� 있어� 옛� 부터� 귀한� 재료인� ‘석채’와� ‘비단’은�;� 화려함과� 깨끗함을� 표현하기에� 탁월했다�.� 

특히� ‘석채’� 천연원색의� 아름다운� 색감과� 명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커서� 빛을� 받으면� 재료� 본연의� 

반짝임을� 더욱� 발산하는데�,� 이는� 나의� 작품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였다�.� 

즉� 인생의� 어두운� 부분일지라도� 결코� 초라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님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담쟁이’시리즈� ‘금’작업의� 경우�;�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금박의� 반짝거림을� 비단� 뒤에� 배체함으로써� 은은한� 금빛을� 나타내었으며�,� 금박� 

특유의� 자국을� 보완함과� 동시에� 오묘한� 투톤의� 느낌을� 살리고자� 앞면에� 여러� 채색작업을� 병행하였다�.



� � � � �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색채의� 특성� �:

나의� 모든� 그림의� 배경과� 그림자는� 주제되는� 이를� 꾸며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 또� 하나의� 중요한� 개체로� 

인지된다�.� 그리고� 도발적이며� 유희적인� 다색화법으로� 모든� 공간을� 풍부하게� 작업한다�.� 또한� 소재들을� 화면� 

가득히� 층층이� 쌍아� 풍성함을� 더욱� 강조� 하였다�.� 인위적으로� 채도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작품의� 양감� 및� 

명암묘사에� 있어� 최대한� 먹�(흑색�)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들의� 다양한� 색감으로� 바림하여� 화려함을� 극대화� 

하였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 주인공임을�,� 결코� 어느� 하나도� 초라하거나� 작은� 역할이� 아님을� 직관적인� 

색감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 � � � �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의� �:� 

서양화에� 익숙한� 나는�;� 한국화를� 접할때마다� 세련되지� 못하고� 단순한� 색감의� 그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 우연한� 계기로� ‘동궐도’를� 접하고� 디자인적인� 세련된� 감각의� 다양한� 색감이� 들어간� 그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좀더� ‘진채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다양함이� 존재하는� 지금�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1�.� 편협된� 한국화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한국화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며�,� � 

�2�.� 이를� 위하여� 나의� 작품에� 동서양의� 여러� 요소를� 융합� 발전시켜� 좀더� 도회적이고� 도발적인� ‘한국의� 

화조화’를� 새롭게� 선보이고� 싶다�.

�2�0�2�1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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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2021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일호에서 열리는 최혜윤의 개인

전 <화합> 전시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작업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시도>, 2020년 개최한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분에서 입상

한 <풍요>를 비롯해 <변함없는>, <고마움>, <새로운 시작>의 ‘정물화 시리즈’, <행운>, <믿음>, <부

귀>, <정열> 등 구복과 기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케 시리즈’,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생각하

는 ‘담쟁이 시리즈’ 등 작가의 ‘식물’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갤러리일호] 최혜윤展 '화합'

금나래 기자 narae@koya-culture.com 등록 2021.11.20 11:06:45

https://www.koya-culture.com/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_list_writer.html?name=%EA%B8%88%EB%82%98%EB%9E%98+%EA%B8%B0%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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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화합’이라는 전시 제목이 작가의 작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합’은 작가의

삶에서 일상과 작업이 만나고, 작가의 작업 속에 동양과 서양이 혼재하고, 삶의 여러 관계가 어우러진,

사전적 의미의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和合’일 수도, 꽃이라는 대상에 천착하는 ‘花合’일 수도, 이 모든

것이 화학적으로 섞여 새로운 방향을 드러내는 ‘化合’일 수도 있다. 결국 한글로 쓴 ‘화합’이라는 제목을

통해 인생과 작업,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의 양가적 의미와 작업에 대한 특이점,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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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시작한지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한성대 대학원 회화과에 진학해 더욱 전문적인 작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최혜윤의 작업은 더욱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보인다. ‘식물’ 시리즈에서 나아갈

작업의 발전에는 이미 구축한 삶의 경륜, 자신만의 취향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 류동현 미술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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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누구도 (인생을 견딘 또는 견디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재

료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헌정하는 작품으로 직관적 이미지가 강조된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그림이 인생을 견딘, 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만끽

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 작가노트

• 작가약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공간연출디자인 석사 졸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입학

• 개인전, 그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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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그룹전 : Korea Folk painting group exhibitions, Thuiluer Galerie, France (2018.6.29.~7.11)주관 - (사)

한국민화진흥협회

2018 개인전 : serendipity prologue 갤러리 일호, 서울 (2018.12.5.~10)

2019 초대전 : 제3회대한민국민화아트페어_SETEC, 서울 (2019.6.13.~16) 초대기관 - 가일아트

2019 그룹전 : 진채의 정수 초상, 갤러리이즈, 서울 (2019.7.10.~16) 주관 - 한국진채연구회

2019 그룹전 : 세화전, 한옥갤러리, 서울 (2019.12.12.~24) 주관 –한국진채연구회

2020 그룹전 : 2020한성한국화전_묵과색의공감, 갤러리이즈, 서울 (2020.9.23.~ 28) 주관 - 한성대학교

동양회학과(한성대동문전시)

2021 그룹전 : ART FESTIVAL IN FRANCE PARIS, GALERIE PHD, France (2020.5.4.~10) 주관 - 자미전시기획

2021 초대기획전 : 천연석채의 빛깔, 무우수 갤러리, 서울, (2021.6.30.~7.25) 주관 - 무우수 갤러리

•| 수상

2017 제1회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전통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7.5.17.~23)

2018 제33회 통일맞이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특선 수상

2018 제2회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창작부분 장려상 수상 (2018.5.30.~6.5)

2020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분 한국화 입상 주관 - 한국미술협회

<전시안내>

• 전시제목: 화합

• 참여작가: 최혜윤

• 전시기간: 2021. 11. 24 (수) - 11. 30 (화)

• 관람시간: 10:30 - 18:00 (11. 30(화) 오후 1시까지, 월요일 휴무)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27-2, 갤러리일호

• 작품목록: https://blog.naver.com/galleryilho/22257166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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